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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에세이

좌절과 실망으로 몸부림칠 때, 그보다 더한 시련과 고통을 견딘 사람의 이야기
는 감동과 힘을 준다. 이런 면에서 빅터 프랭클의 강제수용소 경험은 깊고 큰 내
용을 담고 있다. 유대인이 겪은 고통과 일제를 겪은 우리의 역사적인 유사점과 
함께 개인의 일상적인 삶의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고 직면해야할까?

‘파블로프의 개’, 삶의 이론

대부분의 심리학 이론은 가설에 따라 실험과 논증이라는 과학적 방법의 모양을 
갖추어 우리에게 소개된다. 흔히 알고 있는 ‘파블로프의 개’만 해도 ‘조건-반응’
의 메커니즘을 설명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개들이 이 연구에 희생 되며 고통스러

운 스트레스에 시달렸는지 모른다.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무자비하게 희생당하는 무엇인가를 우리는 보게된다.
빅터 프랭클은 정신과 의사로 자신의 연구 기록에만 집중하는 일상을 살다가 느닷없이 수용소에 끌려간다. 연
구 논문만 간직할 수 있다면 수용소 생활도 견뎌낼 수 있을 것만 같은 그의 기대와 염원이 부질없음을 경험하
면서부터 그는 현실을 살아냈다. 이 책은 학자의 관점으로 만들어낸 가설과 그것을 증명하기 위한 실험이 반복
되는 내용이 아니다. 현실을 살아내며 느낀 과정이 오롯이 담긴 책이다. 그래서 이 책의 감동은 이론보다 강하
다. 삶과 죽음이 다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존재일 수 있는지의 선택이 삶의 궁극적인 의미와 가치와 다르
지 않다는 예리한 관찰과 통찰이 가득하다. 기능과 역할의 유용성으로 가차 없이 가스실로 보내는 독일군과 카
포에게 몸서리치다보면,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의 우상 앞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우리들 스스로를 어
떻게 보고 있는지 돌아볼 수밖에 없다.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괜찮은 모습으로 사회적 성
공을 이룬 당대의 우리 이웃을 꽤나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이며 교인으로 세우는 이 현실은 성경적인가를 질문하
게 된다. 욥은 모든 것을 잃는 고난을 겪으면서 입술로도 범죄 하지 않았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입술로도 범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는지를 빅터 프랭클은 수용소의 생활을 경험하며 발견했다. 그리고 우리가 긴장해야 함
을 당부한다. 수용소의 해방이 자유와 기쁨을 만끽하도록 직결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도덕과 심리적으로 심
각한 어려움에 노출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모든 고난이 지난 후 욥의 회복과 일상을 존경해야 하는 이유
는 단지 갑절의 소유가 아니다. 빅터 프랭클은 단지 수용소의 고통을 이겨낸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상황과 조건에 국한되는 역사가 아니라는 점과 피조물로서의 인간이 가장 존엄하다는 말을 과학적으로 하고 있
다. 이로써 로고테라피는 일종의 심리학에 머무는 정도가 아니라, 심리학은 신학과 철학의 응용이라는 점을 강
조한다. 함께 읽는다면 도움이 될 만한 책으로 빅터 프랭클의 『무의식의 하나님』,  맥스 루케이도 『너는 특별하
단다』를 추천하고 싶다.

인간은 행복을 찾는 존재가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 내재해 있는 잠재적인 의미를 실현시킴으로써 행복할 이유를 찾
는 존재다. _p.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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